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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석유화학, 노-노 갈등 비화조짐
사무기술직 노조 설립으로 2개 양립 … LG-호남 분리 이후가 더 문제

현대석유화학(대표 정범식)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이 2003년 9월19일에 설립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

라 활동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석유화학은 기존에 민주노총 산하에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었지만 사무기술직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사무기술직 노조가 한국노총 산하로 설립됨에 따라 현대석유화학은 양대 노동조합 

체제가 존재하게 됐다.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게 된 사무기술직 노조관계자는 기존에 존재하던 노조가 사무기술직은 전혀 가입돼 있

지 않은 사실상 생산직 근로자들만으로 이루어져 각종 대우에서 사무기술직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홀대받았

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현대석유화학이 LG화학-호남석유화학으로의 분할 이후에도 현재 조직된 사무기술직 

노조가 그대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현대석유화학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사무기술직 노조 설립문제는 노-사 갈등이 아닌 노-노 

갈등으로 야기됐고, 앞으로 LG-호남으로 분리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LG-호남으로 분리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현대석유화학 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벌이고 있음에 따라 사무기술

직 노조 설립과 관계된 문제 등 언론에 발표하는 내용에 있어 사측과 긴밀히 협상하기로 약속해 언급하기 어

렵다고 밝혔다. <김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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